


[제4회 대한민국시민연극제 예선 심사총평]

올해 제4회 대한민국시민연극제는 전국에서 총 28개 팀이 지원했습니다. 

작품들의 경향도 번역극에서부터 창작극 등 고른 경향들이 보였으며 

시민연극단체팀임에도 작품개발을 지역소재로 창작한 단체들도 있었습니다.

올해 예선 심의에서는 시민단체로 갖추어진 연극적 역량, 희곡의 방향성, 

작품의 연출의도와 공연계획을 중심으로 심의했습니다.

이 과정에서 지역안배보다는 시민 단체로 지속가능한 발전성을 보이는지와, 

영상을 통해서 전달된 단체의 표현구성들을 중심으로 평가했습니다.

마지막으로 논의를 한 것은 시민단체 중 프로극단화 되어있는 극단을 

시민극단의 범주에 포함해야 하는지 심층논의가 있었습니다.

이러한 과정을 거쳐 총 8개 단체, 1개 단체 후보팀을 선발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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